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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academic motiv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401 dental hygiene students for 2 

weeks in June, 2014 in Ulsan and Daegu. The data were analyzed by a descriptive analyses,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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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depress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onclusions : Depression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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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습에 있어서 동기유발은 학습의욕을 높여서 학습활동의 

능률을 높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한다. 학습활

동에 있어서 학습자 개인이 갖는 학습 동기는 학습활동과 

학습의 성취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학에서는 학

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학습동기를 유발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1). 학습 동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뜻하지 않은 장벽에 부딪힐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써 학습상

황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습자는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

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2,3). 

치위생과 학생은 타 학과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업뿐만 아

니라 임상 실습 시 치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이론과 실습수업으

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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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

로 심리적인 부담감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4)
. 이

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 친구관계

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의욕상실, 불면증, 식욕감소 및 우울

증상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고5,6)
, Fenzel과 Domingues

7)

는 이러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동기에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수용하

거나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주관적 신념

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적요인이다8)
. 자아

존중감이 낮은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

람보다 자신의 학습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

향이 낮았고9)
, 이렇게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알코올중

독, 인간관계 문제 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6)
.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하여 우울 불안이 

감소하고,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하였다4)
. 

치위생 교육기관은 능력 있는 전문치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전인교육을 동반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적팽창으로 늘어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

하고,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치위생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도 

선행되어야 한다10)
.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느끼는 시험

에 대한 불안,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

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4)
, 스트

레스와 자아존중감 관련성8)
,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

과의 관계11)
, 국가시험 스트레스 연구12)

, 자아존중감 및 대인

관계능력과 학과만족도 관련성10)에 대한 연구들과 치위생과 

학생의 우울수준과 죽음의식13)
,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14)

 등

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개인적 특성과 기본적

인 변수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업성취에 관련된 영향만을 

주로 파악하였고, 정서적 특성인 학습동기와 기타 심리 정서

적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아 

존중감 등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 

정서적 측면의 우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학습동

기와 관련된 영향변인들 사이에 제 3의 변인을 포함시켜 중재

적 역할을 조사하는 모형분석, 특히 우울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부터 2주 동안 울산 1개 대학과 대구 

지역 2개 대학 내 일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편의 추출하여 이중 456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435부가 회수되어 95.4%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나, 기재

가 누락되거나 분석에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34

부를 제외한 총 401명(87.9%)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

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51명(37.8%), 2학년 

138명(34.6%), 3학년 112명(27.6%)이었다.

2. 연구내용 및 통계분석

2.1. 학습 동기
학습 동기는 크게 학습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적 실패내성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

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23개 문항이며, 학습적 실패

내성 척도는 감정, 행동,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

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의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

업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7로 나타났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Sherer 등16)이 제작한 내용을 홍1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아존중감인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 있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17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요인에 6문항이 묶어져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5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67이었다.

2.3. 우울 
Zung18)이 개발한 자기평가 우울반응척도는 우울의 세 가지 

측면(파급적인 영향, 생리적인 부수현상, 심리적인 부수현상)

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긍정적 증상을 나타내는 

10문항과 부정적 증상을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을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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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Depression

Academic 
motivation

Fig. 1. Research model

Variables Mix Max Mean SD

Self-esteem 2.13 4.48 2.89 0.36

Depression 0.10 2.85 1.01 0.44

Academic motivation 2.04 4.58 3.14 0.48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Academic motivation

Self-esteem 1

Depression -.272
***

1

Academic motivation .560
***

-.374
***

1
***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뢰도는 Cronbach’s α=.769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

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계산하였고,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모델에 대한 설명력과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및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기본가설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Fig. 

1>에서 제시된 인과관계 가정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 우울, 

학습동기 간의 영향력 관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자아존중감은 치위생과 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 자아존중감은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2. 주요변수의 특성 및 변수 간 상관관계

2.1. 주요변수의 특성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변

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학습

동기는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학습동기는 평균 

3.14(SD =.48)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2.89(SD =.36)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우울은 4점 척도(0

점부터 3점)였고, 평균은 1.01(SD =.44)로 중간수준이었다.

2.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r = -.272, p<.001)를 나타냈고, 학습동기와는 정적 

상관관계(r =.560, p<.001)를 나타냈다. 매개변수인 우울은 학

습동기와 부적 상관관계(r = -.374, p<.001)를 나타냈다.

3.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19)의 방식으로 표준화계수의 절

대 값 변화를 통해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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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Ⅰa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1Step (Constant) 1.972 .173 11.396 .000

Self-esteem -.332 .059 -.272 -5.612 .000
a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Adjusted R²=.072

Table 3.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 1 Step

Model Ⅱa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2Step (Constant) 1.289 .138 9.311 .000

Self-esteem .640 .047 .560 13.486 .000
a
Dependent variable: academic motivation, Adjusted R²=.311 

Table 4.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 2 Step

Model Ⅲa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3Step (Constant) 1.724 .155 11.092 .000

Self-esteem .567 .048 .494 11.829 .000

Depression -.225 .039 -.239 -5.721 .000
a
Dependent variable: academic motivation, Adjusted R²=.363

Table 5.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 3 Step

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자아존중감 수준이 우울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 세 번째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일차적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고, 이때 독립변수가 유

의미하지 않으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력보다 작아질 경우 부분매개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과 우

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우울이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미하게 나타나야 하고,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유의미하지

만 두 번째 단계에서 미친 영향력보다 작아지면 부분매개효

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VIF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 변수 간의 VIF값이 3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단계는 자아존중감이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모형Ⅰ의 설명력은 R2=.072였고,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수인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272, p=.000).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자아존중감은 치위생과 학생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모형 Ⅱ의 설명력은 R2=.311이었고, 독립변

수인 자아존중감은 학습동기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560, p=.000).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

습동기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

인 ‘자아존중감은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존중감, 우울 및 학습동기가 모두 포함

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R²=.363이었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학습동기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

(β=.494, p=.000), 매개변수인 우울은 학습동기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39, p  =.00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며,  두 번째 단계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의 절대치가 세 번째 단계보다 크게 

나타남을 볼 때 매개변수인 우울은 학습동기에 부분매개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인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사이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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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etween variables Z p

Self-esteem → depression → academic motivation 4.028 .000

Table 6. Result of Sobel test 

할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4.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Sobel test)

연구결과 우울은 자아존중감이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목적은 매개변수가 독

립변수의 영향력을 종속변수에 전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

증하는 것으로 공식을 이용한 계산결과는 <Table 6>과 같다. 

Sobel test결과, Z값은 4.028로 나타나, p<.000수준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

울은 자아존중감과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 관계를 유의미

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우울의 매개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치위생

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

고 이 관계에서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의 방식으로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

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치위생

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560, p=.000),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72, p=.000).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20,21)
, 자아존중감 및 학업스트

레스,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안정이 학업적 자기개념과 

적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Uqdah 등22)의 연구결과와 맥락

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김23)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자아존중

감의 관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권24)의 연구

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관계이면서 직접적인 영향

을 갖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로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습 동기는 학습

몰입과 학과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높은 예측변인25)으로 학습

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신이 학습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면 학습흥미가 유발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간의 인과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동시

에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인 우울이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나타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39, p =.000).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 

결과, Z값이 4.028로 나타나, p<.000 수준에서 우울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 

정서적 변인이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김과 이2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의 대학교육은 성적과 실무역량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 및 학업적응에 있어 주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학습동기 측면에서 성적의 향상뿐 

아니라 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통합

적 조망이 요구된다. 이에 학업상담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회복, 대인관계 및 진로탐색 등을 통합하는 학생지도 프로그

램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지

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미래

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우관계가 지나친 

경쟁관계보다는 원만한 협동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대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대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시도 등의 문제

는 우울의 부정적 영향이 심리 정서적 측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의 학업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과대표와 학회장을 중심으로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먹을 때 챙겨주기’ ‘조별 과제할 

때 참여시켜주기’ ‘시험공부 함께하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수들은 제자들의 학업적 측면뿐

만 아니라 학교적응과 친구관계, 가족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수업시간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학업적 성취가 어렵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각과 

결석이 잦은 학생들의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교수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촉진자, 상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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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 재학 중에 전문지식 및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과 자긍심은 물론 완성된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인격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

원봉사활동이나 전공실습 등의 실무적 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관련 실습활동과 자원봉

사활동을 긴밀히 연계하되 외부활동을 통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조직의 한 일원임

을 확인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등의 활동과 병행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의 요구가 학업적 성취를 

간과할 수 없는 현재의 교육상황에서 학습동기 특히 학습의

욕 및 목적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의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우선 연구대상을 울산, 대

구의 일부 치위생과 학생으로 제한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대

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정의적 변인인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만을 선정하여 세 변인 간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살폈

다. 이 요인들이 각각의 변인들 간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학년별, 가정환경별 요인 등 다양한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포괄한 차이를 검증해보는 것도 추후의 연구

과제로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설문조사 시 자발적

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치위생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절차상의 동

의를 구하였지만 담당교과목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 설문조사

의 경우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설문조사원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자아존중감

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우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 대구지역 

총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이 중 4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은 치위생과 학생의 학습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60, 

p=.000),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72, p =.000).

2.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의 인과관계에서 우울은 부분매

개효과를 나타냈고(β= -.239, p =.000), Sobel test 결과 

Z값이 4.028로 p<.000 수준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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